
“어머님 자녀는 초등학교 때는 독서를 꽤 많이 하고 독서 관련 

상도 많이 탔는데 중학교에 올라와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고 수

상도 없는 거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제가 도서관, 서점, 역사박물관 등 꽤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아이가 책 욕심도 많았고 글쓰기 대회 

나가 상 타면 정말 즐거워했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그

런데 애가 중학교 올라가더니 성적이 생각한 것만큼 나오지 않

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아이 독서에 손을 놓았어요. 아

이도 독서 열정이 식은 거 같고요.”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상담 내용으로, 중학교에 진학하

며 독서 습관이 무너진 학생의 사례다. 성적으로부터 자유로웠

던 초등학교 시절의 독서 열정이 중학교 진학 후 식어버린 것

이다. 이는 독서와 공부를 연계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다. 우선 

‘독서가 곧 공부’라는 인식의 전환, 다시 말해 꾸준한 독서의 효

과가 언젠가 성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실제

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꾸준한 독서와 공부를 병행

하고 있다. 좋은 성적의 힘은 독서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자. 

독서와 성적의 상관관계 

“넌 전교 1등 비결이 뭐야?”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약했던 국어는 물론 다른 

과목 성적까지 다 올랐어요. 그리고 지식의 폭도 넓어져 새로

운 지식을 배울 때도 쉬웠어요.”

“어떻게 책을 읽었는데?”

“독서 노트를 만들어 이해한 내용을 제 언어로 재구성해서 정

리하고, 제 생각도 쓰고 궁금한 것은 물음표를 만들어 질문하

고 모르는 개념어나 어휘가 나오면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 정리

하며 암기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내용과 연관 지어 보고 교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꾸준히 했어요. 독서와 공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과서도 독서라고 생각했어요. 교

과 학습 목표를 먼저 읽고, 단원의 키워드를 찾아 개념을 정리

하고 내용을 읽으며 정리했어요. 하나의 어휘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도 정리하며 어휘력을 늘려 나갔죠. 이렇게 하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고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현재 고등학생인 이 아이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정독을 통한 독해 차원의 독서를 했고,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지식 습득의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독서 또한 

공부’라는 신념으로 꾸준히 책을 읽었다는 것과 교과목과 관련

된 독서를 했다는 점, 교과서를 독서의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통해 국어는 물론 다른 교과 성적 향상도 꾀했다는 점도 흥미

롭다.  

“공부 좀 해라. 책도 좀 틈틈이 읽어!” 이렇게 공부와 독서를 따

로 주문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공부 따로, 독서 따로’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녀는 시간 부족 타령을 하며 독서를 포기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성적이 상대적

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공교육 현장 교사들이 독서와 학업 성

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만큼 독서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독서가 교과목 성적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

는데, 1위 국어,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영어, 5위 수학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또한 독서와 성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어린 시기 자녀의 단단한 독서 습관은 좋은 성

적으로 이어진다. 자녀에게 독서 환경과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

인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시간이 없어 독서를 못 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독서 전

략의 부재에서 나온 푸념일 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2 43

GOYANG SPECIAL CITY MAGAZINE ----- 2023 MARCH공부할 결심


